
2)기능별 유형

농악은 연행하는 목적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달라진다. 흔히 농악은 그 기능에 따라 축

원농악,노작농악,걸립농악,연예농악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축원농악이란 마을의 공동제사(당산제,동제)와 관련하여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

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흔히 마당밟이나 지신밟기로 불린다.노작농악이란 주로 수도작

농사활동 속에서 노동의 고달픔을 잊고 일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농악을 말한다. 그

리고 걸립농악은 마을의 공공기금이나 절의 중수기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농악대를 조직하

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는 농악을 말하며, 연예농악은 예술적인 연기를 바탕으로 삼는 전

문적인 농악으로 남사당패 농악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이러한 농악의 형태는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하는데 축원, 걸립, 연예의 과

정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농악의 친화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농악의 형태는 민

중의 생활사 속에서 결정된다. 또한 연행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만큼 마당밟이굿에서는

축원 성격을 띠고,두레에서는 노작 성격을 띠고, 기금마련시에는 걸립 성격을 띤다. 농악이

성한 마을에서는 앞의 여러 농악을 다 쳐오고 있다. 대개의 농악이 이런 복합적 성격을 지

니고 있다. 그러므로 앞의 과정들은 농악의 보편적 분화과정을 말할 뿐, 단계별 발전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그것으로 우위를 따질 수도 없다.

한편 최근 행해지고 있는 농악은 기능별 분류가 큰 의미가 없고 마을 공동체로부터 일탈해

있는 실정이다. 요즘 농악을 기능에 따라 굳이 살펴본다면 축원적인 성격을 지닌 마당밟이

굿과 약화된 걸립농악만이 있을 뿐 노작농악이나 연예농악은 거의 소멸해버린 상태이다. 여

기에 새로운 형태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실내무대에서 흔히 행해지는 무대농악과 경연대회

시 행해지는 경연농악 등을 들 수 있다. 농악의 유형 중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축

원농악과 노작농악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축원농악의 마당밟이굿은 정월에 행한다.(마당밟이굿에는 걸립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농기를 앞세우고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으로 가서 마을의 안녕과 마을사람들의 무병장

수 그리고 풍년과 풍어를 비는 당산굿을 치고,이어서 마을의 공동샘에서 샘굿을 친다.이어

집집마다 순방하면서 농악을 치는,본격적인 마당밟이굿을 행한다.

문굿을 치고 성주굿,조왕굿,철륭굿,곳간굿,외양간굿,샘굿 등을 친다.그리고는 다시 마당

으로 나와 마당밟이굿의 중심 굿이라 할 수 있는 판굿을 한다. 이때 그 집에서는 쌀이나 돈

을 내놓기도 하고 술과 닭죽을 대접한다. 그러면 굿패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

하는데, 이때 농악대의 앞뒤를 오가면서 갖은 우스갯짓과 농담을 주고받던 잡색들이 나와

한바탕 잡색놀음이라는 탈놀이를 연희한다.

다음은 노작농악으로서의 두레농악이다.두레는 모심기,논매기 등의 논농사에서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요구되어 만들어진 공동노동 조직이다. 두레에서 농악과 농요는 필수적인 것인데,

두레가 성했던 곳에서는 자연 농악이 발달했다. 호남지역에 농악이 성했던 것도 이러한 토

대에서 가능했다. 모내기를 할 때는 모방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치는 농악을 풍

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논매기를 하고 끝매기인 만도리가 끝나는 날 장원질을 하며 농악을

치는데,이를 ‘풍장’이라 한다.그 뜻은 풍년을 기원하고 농사장원을 축복한다는 의미이다.


